
 

 ◆ 폐회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축도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2절 

 

  2025년 8월 24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80번, ‘고후 4장’ 낭독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 2 Corinthians 4 (Cev)  

We are like clay jars in which this treasure is stored.  
The real power comes from God and not from us. 

We often suffer, but we are never crushed.  
Even when we don't know what to do, we never give up. 

In times of trouble, God is with us,  
and when we are knocked down, we get up again. 

We face death every day because of Jesus.  
Our bodies show what his death was like,  

so that his life can also be seen in us.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Philippians 2:25-30 (Niv.) 
But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fellow worker and fellow soldier,  
who is also your messenger,  

whom you sent to take care of my needs. 
For he longs for all of you and is distressed  

because you heard he was ill. 
Indeed he was ill, and almost died.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also on me,  
to spare me sorrow upon sorrow. 

Therefore I am all the more eager to send him,  
so that when you see him again you may be glad  

and I may have less anxiety. 
Welcome him in the Lord with great joy,  

and honor men like him, 
because he almost died for the work of Christ,  

risking his life to make up for the help you could not give me.  
(Amen)   

 

1. 7-8월 주일 예배는 더운 날씨(25°+)로 인해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2. 이번 주 토요일(30일) 8월 새소망 가족모임이 정해림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115-70 Edenvale Dr. Kanata  K2K 3N7) 

3. ‘오늘의 양식, 9-11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4. 출타한 성도들의 평안한 여행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최준영/최경희 집사 :  벤쿠버 (9/1) 

  , * 황서영 자매 : 원주민 간호 출장 

    * 권지현 성도(태양/우주) : 한국 (8/31 귀국) 

5.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고귀란, 권선아(어머니), 이경미(아버지/어머니), 그외.) 

9. 결단의 찬양과 기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8. 오늘의 말씀   

믿음의 숨은 조력자들 4,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 빌립보서 2장 25-30절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7. 함께 기도 
 

1.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내 주시길...     

2.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기를…,  

    *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길... 

3. 25-26일 펼쳐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가 더 굳건해  

    지고, 한국이 위기를 잘 해쳐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4.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4. 찬양, ‘살아계신 주’ 

- 용서하시 고 



 

 5.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6.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